
 

2023 년 2 월 17 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제 24 차) 

 

미사를 비롯한 모든 활동은 「삼밀三密」을 피하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실시해 주시고, 얼마간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주일과 대축일 미사 

1. 1 주일의 미사에 참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주일미사(교중미사)의 기도문은 「일본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신도 분들도 기뻐하며 '일본어 미사'에 참례하도록 독서, 신자들의 기도, 

성가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등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의 미사는 가톨릭 신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해 참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1. 2 주로 대규모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일의 미사가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를 넘은, 

공동체의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미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일의 미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오후에도 실시한다든가)도 검토해 주십시오. 

1. 3 필요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필요한 외국어에 대해서, 블록에서, 한 달에 1 회를 한도로, 「외국어 

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블록회의 등에서, 필요하다면 인접의 블록 등과도 상담해 

주세요.  

이를 위한 블록 내 신도의 이동도 인정합니다.  

이때 사이타마 교구 사제단의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요망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또, (코가古河, 조소常総를 제외한) 이바라키현(현 전체가 한 

블록)의 외국어 미사에 대해서는, 다른 블록에 준하는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가능한 한 모국어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미사 등 

2. 1 장례 미사(츠야), 추도 미사, 결혼식 

2. 2 대림절, 사순절의 피정이나 모임, 수호의 성인의 축일 모임이나 미사.  

우선 주임사제, 혹은 교회 관리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2. 3 교리(카테케이지스)  

대면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합니다만, 필요한 때에는 모국어로 해 주세요. 

이를 위해 교리교사(카테키스타)를 양성하고 임명하십시오.  



 

3. 온라인 취급 

3. 1 미사는 대면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대면에서의 미사에 참가할 수 없는 분을 위한 궁리를, 

가능한 범위에서, 소교구(각 성당) 레벨로 부탁드립니다.  

3. 2 영적인 기도 모임, 피정, 공부회(강좌)는 소교구(성당)을 넘어 참가해도 상관없습니다.  

3. 3 다른 소교구(성당)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성사 준비의 강좌를 받고 싶을 때에는, 소속성당(소교구) 

의 주임 사제의 양해를 얻고 나서 받아 주세요. 

 

4. 영성체 · 성가 · 회식에 대하여  

4. 1 영성체에 대하여  

영성체는 당분간 계속해서 손으로 받으십시오. 또, 성체를 주는 사제 등의 손 소독에도 계속 충분히 

조심해 주세요. 신도들이 성체를 받을 때 그 손바닥이 젖지 않도록 궁리하십시오. 

4. 2 미사는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사에서 성가가 가지는 역할의 소중함은, 

이번의 판데믹 속에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한 후 성량을 억제 하면서의 가창을 허용합니다.  

4. 3 회식에 대해서  

감염 확대의 근원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인원수에서의 회식의 재개에 대해서는 각각의 

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우선 주임사제, 혹은 교회 관리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